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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호남석유화학에 투자하라!
미래에셋, 석유화학 “비중확대” … 중국 투자지연에 북미 가동률 하락

미래에셋증권은 10월23일 석유화학산업이 2006년까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으로 <비중확

대>를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박영훈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투자계획이 상당수 2008년 이후로 지연됨

에 따라 2002-2006년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세계 GDP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3.0% 수준에 그쳐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석유화학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서 신규 생산설비 건설지연에 따른 공급부족이 심화돼 

2007년까지 수입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지역 시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띨 것으로 전

망했다.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북미지역의 석유화학산업은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에틸렌 설비 가동률이 

낮아져 세계적인 석유화학제품 수급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박연훈 선임연구원은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호황기가 200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완공시점이 2005-2006년이었으나 설비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2006년까지 

계획된 전세계 에틸렌 설비 신증설량도 GDP 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의 Peak 시기

는 2006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 유망종목으로는 LG석유화학(목표가 3만5000원), LG화학(목표가 6만6000원), 호남석유화학(목표가 

5만원)을 제시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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